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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진로발달에 한 이론  연구와 진로선택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려는 연구 그리고 진로결정을 진시키기 한 상담 로그램의 효과 등에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진로결정의 문제를 지닌 학생들을 도와주기 한 방안으로 먼  치기공(학)과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 을 분석하고, 진로결정 상담시에 도움을 얻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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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ecting one's care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for individuals because it will 

have a strong influence on his/her life. Especially for college stud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getting 

ready to step into the society after the graduation, career decision making becomes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and a real 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ecision mak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progress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college students, and to test hypotheses which are related to the effects 

of counseling programs on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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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진로란 생애, 경력, 직업 등으로 해석되지만 일반 으

로 개인의 장래, 미래에 한 망 등으로 인식되며, 생애 

직업발달과 그 과정 내용을 가리키는 포 인 용어이다

[1]. 치기공(학)과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과 그들

은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해 많은 고민을 한다. 취업

정보실과 매체,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 비행동은 직업을 

얻기 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활

동,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시간과 노력

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으로 자신의 진로와 련된 

실제 이고 구체 인 행 라고 볼 수 있다[2]. 김 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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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은 개인의 진로문제와 련된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뿐 아니라 진로결정을 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혹은 진로결정 이후 그 결정을 실행하기 한 

행동을 포함하는 ‘진로 비행동’의 요성을 역설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에 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별

도의 취업시험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

비(행동  역)는 의사결정(인지  역) 이상으로 

요한 요소이다[4]. 따라서 학생의 진로문제에 있어 

진로결정을 해 정보를 탐색하고 합리 으로 의사결정

을 내리는 것 뿐 아니라 성공 으로 직업세계에 입문하

기 해 실질 인 비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고 할 수 있다[5]. 

2010년 5월 이낸셜 뉴스[6]에 따르면 지난 5월 축제

시즌을 맞아 학생 69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올해 축제에 불참했거나 앞으로도 참

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고 그 이유로 ‘취업부담으

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40.4%)’를 꼽았다. 학생들은 

그들의 미래와 진로에 해 고민하고 있고 취업경쟁력을 

갖추기 해 학원에 다니는 등 실제 인 비행동을 하

고 있다. 충청일보[7] 보도에 따르면 학생이 동아리를 

선택할 때 개인의 취미보다는 자격증 비 혹은 공모  

참가 등 동아리 활동이 진로 비행동에 도움이 될지 고

려한다고 밝혔다. 한 요즘 학생들은 스펙(구직자 사

이에서 학 , 어성  등의 조건을 이르는 말)쌓기를 통

해 좋은 직장을 얻기 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주

경제 기사[8]에 따르면 입학을 압둔 비 학생의 반 

이상이 취업문제에 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치과기공사는 CAD/CAM의 비된 치과기공

사가 되기 해 스펙과 스킬 두 가지 다 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학생들에게 학 졸

업에 앞서 진로 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비하는지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한 치기공(학)과 재학생들에게 

진로(직업)에 한 비를 한 진로결정 로그램 개발

에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하여 D 역시와 G도에 있는 치기공(학)

과 재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 과 내용에 해 조사 상자들이 직

 자기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설문 조사는 2012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응답한 설문지 총 500부  불성실하게 응답

한 46부를 제외하고 454부(90.8%)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치기공(학)과 공 학생들

의 진로결정수 을 측정하기 해서 Osipow 등[9]이 개

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

향자[10]가 우리 문화에 한 문장표 으로 번안한 것

을 사용하 고, 진로 비행동의 측정을 해서 김 환[2]

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연구내용으로는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진로결정수 , 진로 비행동에 

한 설문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조사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정하는 것을 의미하 다. 한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진로결정수 이 Cronbach’s α = 

0.840, 진로 비행동이 Cronbach’s α = 0.862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해 SPSS 19.0을 이용하

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연구문제  가설을 검증하

기 해 활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일반  사항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반 인 응답결과

를 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둘째, 조사 상자의 성별, 연령, 학제에 따른 학생활 

만족도  진로만족도에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진로결정수   진로 비행동 간의 하 변인끼

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454명

의 응답자 에서 남성이 291명(64.1%), 여성이 163명

(35.9%)이었고, 연령은 23세 이하가 398명(87.7%)으로 

응답자의 부분이었으며, 학년에서는 1학년이 292명

(64.3%)이고, 2학년은 97명(21.4%)이며, 3학년은 65명

(14.3%)으로 나타났다. 학제는 문 가 320명(70.5%)이

고, 4년제가 134명(29.5%)로 3년제 재학생이 많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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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areer 
decision

Career 
Indecision

Collection of 
information
Activity

Activities 
necessary tools 

to equip

For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gender

Male
n=291±(S.D)

3.43±(1.11) 3.48±(0.72) 3.18±(0.94) 2.27±(0.97) 2.19±(1.06)

Female
n=163±((S.D)

3.39±(1.05) 3.63±(0.76) 3.22±(0.93) 2.26±(0.93) 2.11±(0.78)

t-value 0.35 -2.10 -0.47 0.13 0.78

p-value 0.72 0.03 0.63 0.89 0.43

age

≤23
n=398±(S.D)

3.39±(1.10) 3.52±(0.73) 3.16±(0.90) 2.23±(0.93) 2.16±(1.03)

≥24
n=56±(S.D)

3.58±(1.02) 0.73±(0.77) 3.46±(1.12) 2.54±(1.12) 2.19±(0.98)

t-value -1.21 -1.24 -2.24 -2.27 -0.17

p-value 0.22 0.21 0.02* 0.02* 0.85

faculty

College
n=320±(S.D)

3.42±(1.08) 3.51±(0.75) 3.22±(0.98) 2.40±(0.97) 2.19±(1.05)

University
n=134±(S.D)

3.42±(1.12) 3.60±(0.70) 3.13±(0.83) 1.95±(0.84) 2.10±(0.95)

t-value -0.03 -1.26 0.90 4.63 0.84

p-value 0.97 0.20 0.36 0.00** 0.39
*p<0.05, **p<0.01, ***p<0.001  

[Table  2] Test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gender, age, faculty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주지역은 도시가 245명(54.0%), ·소도시가 152명

(33.5%)이며, 농·어  거주가 57명(12.6%)으로 나타났다. 

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61명(57.5%)이고, 약간 

만족이 131명(28.9%)이며, 매우 불만족은 19명(4.2%)으

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454)

variables category person(%)

General
Character
istics

gender
male 291(64.1)
female 163(35.9)

age(years)
≤23 398(87.7)
≥24  56(12.3)

grade

first 292(64.3)
second 97(21.4)
third 65(14.3)
fourth ․

faculty college 320(70.5)
university 134(29.5)

residential 
area 

 great city 245(54.0)
small city 152(33.5)
farming and fishing 

village 57(12.6)

campus 
life

very satisfied 43(9.5)
 some satisfied 261(57.5)
some dissatisfied 131(28.9)
very dissatisfied 19(4.2)

career 
decision

only dental technician 
career decided

314(69.2)

other career decided 52(11.5)
not decided 88(19.4)

total 454(100.0)

한 진로(직업)는 공인 치과기공을 반드시 할 것이

다가 314명(69.2%)으로 높았고, 치과기공 외에 다른 직업

에 종사할 것 같다가 52명(11.5%)이며, 아직 졸업 후 직

업을 결정하지 못했다가 88명(19.4%)으로 나타났다. 성

별, 연령, 학제에 따른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 

한 변인간의 검정분석은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진

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 한 변인간의 검정분석

에서 진로결정, 진미결정,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 달성을 한 실천  노력은 통계 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05),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 한 변인간의 검정분석에서는 정

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학제에 따른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 한 변인간의 검정분석에서는 필요한 도구

를 갖추는 활동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성별, 연령, 학년, 학제에 따른 학생활 만족도  진

로(직업)간에는 유의 인 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

설을 검증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과 

학생활 만족도 간에는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분

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으며 [표 3]과 같다. 구체

으로 카이제곱 값은 22.45이다. 

학생활 만족도를 먼  분석해 보면 성별은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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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 (S.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s

Career decision
 Collection of 
information
Activity

 Activities 
necessary tools 

to equip

For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Career decision 3.422±(1.094) -

Collection of information
Activity

3.201±(0.942) 0.117* -

 Activities necessary 
tools to equip

2.270±(0.960) 0.179** 0.422** -

For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2.167±(1.026) 0.146** 0.320** 0.610** -

*p<0.05, **p<0.01, ***p<0.00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Division College of Life Satisfaction Career (job) 
① ② ③ ④ ① ② ③

gender

Male(291) 32(11.0) 166(57.0) 82(28.2) 11(3.8) 198(68.0) 35(12.0) 58(19.9)

Female(163) 11(6.7) 95(58.3) 49(30.1) 8(4.9) 116(71.2) 17(10.4) 30(18.4)

χ²-value 2.46 0.50

p-value 0.48 0.77

age

≤23(398) 37(9.3) 230(57.8) 115(28.9) 16(4.0) 275(69.1) 48(12.1) 75(18.8)

≥24
(56)

6
(10.7)

31
(55.4)

16
(28.6)

3
(5.4)

39
(69.6)

4
(7.1)

13
(23.2)

χ²-value 0.36 1.52

p-value 0.94 0.46

grade

1(292) 32(11.0) 182(62.3) 71(24.3) 7(2.4) 207(70.9) 36(12.3) 49(16.8)

2(97)
6

(6.2)
46

(47.4)
35

(36.1)
10

(10.3)
57

(58.8)
13

(13.4)
27

(27.8)

3(65) 5(7.7) 33(50.8) 25(38.5) 2(3.1) 50(76.9) 3(4.6) 12(18.5)

χ²-value 22.45 10.00

p-value 0.00** 0.04

faculty

College(320) 32(10.0) 179(55.9) 98(30.6) 11(3.4) 224(70.0) 31(9.7) 65(20.3)

University(134) 11(8.2) 82(61.2) 33(24.6) 8(6.0) 90(67.2) 21(15.7) 23(17.2)

χ²-value 3.39 3.54

p-value 0.33 0.17

*
p<0.05, 

**
p<0.01, 

***
p<0.001

[Table 3] Cross-tablation analysis of gender, age, grade, faculty according to the College of life satisfaction and 

career (job) 

약간 만족으로 166명(57.0%)으로, 여성은 95명(58.3%)으

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3세 이하에서 230명

(57.8%), 24세 이상에서는 31명(55.4%)이 약간 만족으로, 

학년은 1학년이 182명(62.3%), 2학년이 46명(47.4%), 3학

년이 33명(50.8%)로 약간 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간 불만족의 학생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제는 3년제 학생 320명 에서 179

명(55.9%)이, 4년제 학생은 134명 에서 82명(61.2%)으

로 학생활 만족도에서 약간 만족으로, 학생활 만족

도 면에서는 3년제, 4년제 학생 변수 간에 약간 만족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진로(직업)에 한 분석 결과는 성별은 남성이 198명

(68.0%), 여성은 116명(71.2%)으로, 연령은 23세 이하에

서는 275명(69.1%), 24세 이상에서는 39명(69.6%)이며, 

학년은 1학년이 207명(70.9%), 2학년이 57명(58.8%), 3학

년이 50명(76.9%)이었고, 학제는 3년제 학생이 224명

(70.0%), 4년제 학생이 90명(67.2%)로 공인 치과기공

을 반드시 할 것이다.를 선택하여 높게 나타났다. 

치기공(학)과 재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 비행동 변

인에 하여 어떠한 계가 있는지 상 계 분석을 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variables Mean ± (S.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s

career 
indecision

Collection of 
information
Activity

 Activities 
necessary tools 

to equip

For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career indecision 3.540±(0.742) -

Collection of information
Activity

3.201±(0.942) 0.033 -

 Activities necessary tools 
to equip

2.270±(0.960) 0.017 0.422** -

For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2.167±(1.026) -0.027 0.320** 0.610
**

-

*p<0.05, **p<0.01, ***p<0.00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타낸 것이다[표 4]. 구체 으로 진로결정과 진로결정 간

의 상 계수는 1이며, 자기변수와의 상 계수는 항상 1

이고, 행렬표에서는 각선상에 나타난다. 각 변수들 간

에는 서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특히 필요

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을 한 실

천  노력이 높게 나타나 가장 높은 양의 상 계

(r=0.610)를 보 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많

이 할수록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잘되고(r=0.422), 

정보수집 활동을 잘 할수록 목표 달성을 한 실천  노

력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320). 이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진로미결정과 진로 비행동 변인에 한 상 계 분

석을 나타낸 것으로[표 5]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을 한 실천  노력이 가장 높은 양

의 상 계(r=0.610)를 보 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 활

동을 많이 할수록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잘되고

(r=0.422), 정보수집 활동을 잘 할수록 목표 달성을 한 

실천  노력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0.320) 

(p<0.01).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구, 경북 소재 치기공(학)과 재학생 

454명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진로결정수 에서 진로결

정 2문항과 진로 미결정 16문항의 총 과, 진로 비행동

에서는 정보수집활동 3문항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

동 10문항, 목표 달성을 한 실천  노력 3문항의 총

들을 갖고, 그들의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 미치

는 변인이 무엇인지 실증 으로 검토함으로써 치기공학

과 공 학생들의 진로상담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

고자 하는 목 에서 수행되었다.

조사 상자의 일반  사항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하 고, 주요 변인들의 반 인 응답결과를 

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으며, 성별, 연령, 

학년, 학제에 따른 학생활 만족도  진로만족도에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  진로결정수   진로

비행동 간의 하 변인끼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1.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 관련 논의

진로결정수 은 5  만  척도에서 평균 3.52 (표

편차0.05)으로 보통 수 (3 )보다 약간 높은 수 을 보

이고 있으며, 진로 비행동에 있어서도 평균 2.42 (표

편차0.05)으로 보통 수 (3 )보다 약간 낮은 수 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상으로 진로결정수   진로 비행동을 

분석한 선행연구[3]의 결과에서도 학과나 학년에 계없

이 진로결정수   진로 비행동이 체 으로 낮게 나

타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진로에 한 탐색이나 결정과 

함께 실제 인 진로를 비하기 한 행동을 할 수 있도

록 진로상담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설검증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 경북에 재학 인 치기공(학)과 학생 454

명을 연구 상자로 하 으며, 응답자  남성이 64.1%, 

여성이 35.9%이고, 연령은 23세 이하가 87.7%, 학년은 1

학년이 64.3%, 2학년 21.4%, 3학년 14.3%이었으며, 학제

는 문  70.5%, 4년제 29.5% 으며, 거주지역은 도

시가 54.0%로 나타났으며, 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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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7.5%이며, 진로(직업)는 공인 치과기공을 반드시 

할 것이다가 69.2%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치기공학과 공 학생의 성별, 연령, 학제에 

따른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의 제시된 변인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로는 “치기

공학과 공 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경험  

자료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 다.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라 진로

결정수 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2, 11]와는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수 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선행 연구[9, 10, 12]도 있어 쉽게 결론 내리

기는 어렵다.

“치기공학과 공 학생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검증 결과 지지되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연령과 진

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 한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 비행동의 하  변인인 

정보수집 활동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간에 한 

확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으로 나이의 증

가와 진로결정수 이 발달  계에 있다는 선행연구[2, 

5, 13-15]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사회복지학 공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강 숙 등[1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진로결정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입학한 경우 혹은 제 한 복학생의 경우 목표의식이 더 

뚜렷해지는 일반 인 경향을 고려해보면 연령이 진로결

정수 에 요한 변수라는 결론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할 수 있다.

“치기공학과 공 학생의 학제에 따른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검증 결과 지지되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3년제 재학

생들이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수   진로 비행동 간의 하 변인

끼리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는 진로결정수 의 하

변인인 진로결정에서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을 한 실천  노력이 높게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많이 할수록 필요한 도

구를 갖추는 활동이 잘되고, 정보수집 활동을 잘 할수록 

목표 달성을 한 실천  노력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진로 미결정에서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을 한 실천  노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많이 할수록 필요

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 잘되고, 정보수집 활동을 잘 할

수록 목표 달성을 한 실천  노력이 잘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5.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추후 치기공(학)과 련 

공자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기공(학)과를 선택한 재학생의 부분이 공

인 치과기공을 직업으로 할 것이기에 학년 시기에는 

자기탐색과 진로에 한 방향 비 을 확립시키고, 고 학

년 시기에는 직업탐색  취업 비 강화훈련과 같은 구

조화된 틀을 마련하여 공자의 진로결정과 비과정을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  진로

비행동 간에 한 확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듯이, 공자

의 개인별 특성(복학생)  진로와 련된 사고체계나 신

념 등을 악교육 효과를 높이기 해서 하는 데 있어 학

과 교수의 역할은 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목표 달성을 한 실천  노력이 잘 이루

어질 수 있기에, 교수와 학생의 계는 교육 효과를 높이

기 해서는 교수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아개념이

나 자아실 을 경험하는 인간으로서의 사회 · 심리  욕

구를 충족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는 에서 요하며, 치

과기공사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력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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